
보도자료   

보도시점 배포 즉시 배포 2025.11.25.(화), 09:00

누리호 4호기, 발사대로 이송 시작 
- 발사대 기립 후 추진제 공급을 위한 엄빌리칼 연결 등 진행

□ 우주항공청(청장 윤영빈, 이하 우주청)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(원장 이상철)은 

오늘 오전 9시부터 한국형발사체(누리호)의 이송을 시작하였다.

 ㅇ 항우연은 오전 8시 30분에 발사준비위원회를 열어 기상 상황을 고려하여 

오전 9시에 누리호를 발사대로 이송하기로 결정하였으며, 누리호는 

무인 특수이동 차량(트랜스포터)에 실려 나로우주센터 내 발사체 종합조립

동에서 제2발사대까지 약 1시간 10분에 걸쳐 이송될 예정이다.

□ 누리호는 발사대에 도착한 후, 기립 준비 과정을 거쳐 발사대에 기립하게 

되며, 오후에는 누리호에 전원 및 추진제(연료, 산화제) 등을 공급하기 

위한 엄빌리칼 연결 및 기밀점검 등 발사 준비 작업을 수행할 예정이다.

 ㅇ 발사대 이송, 기립, 엄빌리칼 연결 등 발사 준비 작업 과정상 이상이 

없을 경우, 발사대에 누리호를 설치하는 작업이 오늘 늦게까지 진행될 예정이며, 

기상 상황에 따라 작업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.

 ㅇ 금일 예정된 작업이 모두 완료되지 못할 경우, 내일 오전 추가 작업을 통해 

발사 운용을 정상 추진할 예정이다.

□ 우주청은 내일 오후에 ｢누리호 발사관리위원회｣를 개최하여 누리호에 

추진제 충전 여부를 결정하고 기술적 준비 상황, 발사 윈도우, 기상 상황,

우주물체와의 충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누리호 최종 발사 

시각을 결정할 예정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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